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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토요 세미나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제안: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박진욱,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문서작성일: 2014.1.

1. 제안 배경

l 그동안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정책/전략을 함께 다루

며 과학적 지식의 정치성과 현실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서리풀 사회역학-정

책 협동 세미나가 벌써 5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l 2014년에 진행될 5기 세미나의 주제는 ‘노동과 건강’입니다. 노동은 성인기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주된 생활 영역이며, 어떤 일터에서 어떤 지위로 무슨 일을 하는가, 혹은 일을 하

지 않는가, 할 수 없는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

니다. 일터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건강유해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의 노동건강 연구와 정책은 특정 유해물질 폭로에서

비롯된 질병 발생 여부 혹은 기술적 관리대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노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정치경제

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5기 서리풀 토요 세미나에서는 개론 성격에 해당하는 책을

함께 읽고,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논문리뷰를 진행한 후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l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리풀 토요세미나는 지도-피지도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의 협

업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공부모임입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과학, 사

회역학, (보건) 정책 전공자, 대학원생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협업을 제안합니다. 

2. 진행 방식

l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2월 8일 (토) 첫 모임

l 코디네이터: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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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가자격: 일방향 강의가 아니며 발표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결의’가 필요

합니다. 일회성 혹은 간헐적 참가는 사절하며, 논문리뷰도 단순히 요약발제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을 위한 비판적 해설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최소한 역학 혹은

사회과학방법론을 이수한 정도의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l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자료나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가 가

능하도록 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l 운영: 자발성에 근거하며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는 참가자들끼리 분담합니다.

l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l 문의 및 신청: 2014년 1월 17일까지 이메일 (socialepiseminar@gmail.com) 

3. 학습 내용

l 강독 1: Bambra C. Work, worklessnes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 Introduction

2. Welfare state capitalism and health

3. Health hazards in the physical work environment

4. The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risks to health

5. Recession, unemployment, and health.

6. Health related worklessness

7. Work, health, and welfare interventions

8. Conclusions.

l 강독2: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8

1. 서론

2.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3. 기술과 노동환경

4.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5. 규제의 정치성

6. 산재보상의 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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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

8. 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

l 강독3 (부분): Schnall PL, Dobson M, Rosskam (eds) Unhealthy work: causes, 

consequences, and cures. Baywood Publishing Company 2009

1. Beyond the individual: connecting work environment and health

2.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effects on labor

3. The growing imbalance: class, work, and health in an era of increasing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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